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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3. 19.(수) 14:00 배포 2025. 3. 19.(수) 10:30

정부 - 경제6단체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본격 가동
 - 기재부 윤인대 차관보,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관계부처 - 경제6단체 간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본격 설치ㆍ운영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 경제6단체는 회원사들의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핫라인 통해 상시 제출 가능
 - 정부는 매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검토결과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는 일자리점검반 등을 통해 발표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3.19(수) 

12:00,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에 이어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이하 ‘핫라인’)｣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경제

6단체 관계자들과 핫라인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경제6단체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정부측에 전달하였다.

  한편, 정부와 경제6단체는 지난 2월 14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민관 

일자리 창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설치ㆍ운영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와 경제6단체는 특히 어려운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면서, 핫라인을 본격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6단체는 

회원사의 고용 애로사항을 핫라인에 상시 제출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신속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매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는 일자리점검반 등 

주요 회의체를 통해 발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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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와 이정한 고용부 실장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핫라인을 실속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오늘 제출해 주신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심층 검토하여 

추후 일자리점검반을 통해 논의하고, 기업과 검토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가동 등 정부가 기업과 청년의 고용애로 해소에 적극 관심을 가져줘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회원사들의 현장 애로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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